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포항공대(포스텍) 연구팀이 제약사와 공동으로 개발한 골

관절염 치료제가 출시된다.

포항공대는 신소재공학과 한세광 교수 연구팀이 신풍제약과 공동 연구를 통해 개발한 히알

루론산 하이드로젤 기반 무릎골관절염 치료제 '하이알플렉스주'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

목허가 승인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포항공대-신풍제약 공동 개발 골관절염 치료제 내
년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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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광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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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골관절염은 손상이나 퇴행성 변화로 무릎 관절에 통증과 기능 이상이 나타나는 질환이

다.

히알루론산은 관절 내 활액 성분으로 무릎 관절에 주사하면 통증을 줄이고 기능을 개선하

는 초기요법제다.

활액은 관절 사이에 있는 점성 유체로 마찰을 줄여주는 윤활유 역할을 한다.

기존 히알루론산 관절강 주사제는 체내에서 빠르게 분해돼 자주 투여해야 하는 단점이 있

다.

이에 한세광 교수 연구팀은 분해 효소 작용을 억제해 체내 지속성을 향상하는 기술을 개발

했다.

이런 히알루론산 하이드로젤 효능과 안전성은 미국 화학회지인 '바이오컨주게이트 케미스

트리', '바이오머티리얼스' 등에 실렸다.

신풍제약은 포항공대와 공동으로 출원한 특허를 바탕으로 히알루론산 무릎골관절염 1회

요법제 신약 '하이알플렉스주'를 내년에 출시할 예정이다.

연구를 주도한 한세광 교수는 "이번에 제품화에 성공한 무릎 골관절염 치료제가 국내 기존

제품과 경쟁해 신시장 창출에 성공하고 해외 시장 진출에도 성공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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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알루론산 하이드로젤 및 가교제 화학구조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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